
전기동 국제시세“폭등"
세계수요 4% 증가따라 … 9 4년 국내시장 3% 성장

원자재인 전기동의 국제시세가 9 4년 2/4 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8월중 전기동 가격은 최근 3년

이래 최고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1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전기동의 국제시세가 9 4년 1/4 분기를 기점으

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 / 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

이는 9 4년 1 / 4분기부터 전기동 세계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국내경기 호황으로 수요가 13% 증가하는

등 세계 동 수요가 9 3년동기대비 4%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. 

반면 공급에 있어서는 9 4년 1 / 4분기 동 공급량이 9 3년동기대비 3% 증가에 그쳐 공급이 부족, 재고

가 9 3년말 129 만톤에서 9 4년 8월에는 1 0 0만톤 수준으로 떨어져 국제시세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

있다. 

그러나 일본·유럽시장은 미국시장과는 달리 수요 증가세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서는 비수기인 하절기에도 미국 등의 수요가 줄지않고 있으며 재고가 늘지않고 있어 꾸

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이와함께 전기동의 국제시세가 톤당 2500 ∼

2 6 0 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이에따라 전선류 제품가격도 덩달아 인상되고

있으며, 특히 동관·동판 및 전선제품은 가격

구조상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

에 전기동 시세의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품목

으로 그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 

국내 전기동 시장은 9 4년 상반기에 호조를 보

였으나 8월 이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

이는 증가가 예상됐던 전선부문의 관납물량이

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그러나 신동부문 수요중 판재부문은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의 호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

국내에서는 럭키금속이 유일하게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다. 

국내 전기동 수요는 9 3년 기준 약 4 0만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 4년에는 4 5만톤에 이를 것으로

전망되고 있다. 

한편, UR협정 타결로 인해 국내 동관련 산업은 전기동 및 가공제품의 원료로 전량 수입하고 있는

조동 및 스크랩의 무세화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여타 참여국의 대폭적인 관세인하

로 우리 제품중 다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신동제품 및 전선류의 동남아국가 수출확대가 기대되

고 있다.

반면 무세화 및 3 %로 양허된 일부 동가공품인 동 연결구류, 동연선 등은 국내생산이 미미하고, 수

입량은 소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국내 비철금속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고 대부분 국내시장 중심

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U R합의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단계별 전문

생산체제 확립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, 관세체계의 확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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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동 국제가격 추이 (단위 : 달러/ M T )

1400

1600

1800

2000

2200

2400

26002 6 0 0

2 4 0 0

2 2 0 0

2 0 0 0

1 8 0 0

1 6 0 0

1 4 0 0
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. 3 1 9 9 4 . 6


